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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권. 은퇴설계의 New Paradigm 

 

쪽수 줄수 수정 전 수정 후 비고 

17 
하4 

~하1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 사에 따

르면, 2024년 3월말 기준 우리나

라 가구의 평균 자산 규모는 5

억 4,022만원이다. 가 구주 연령

대별로 살펴보면 50대 가구가 

보유한 자산이 6억 1,448만원으

로 가장 많았다. 60 세 이상 가

구가 보유한 자산은 평균 5억 

8,251만원으로 50대 가구보다 

적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우

리나라 가구의 평균 자산 규모

는 5억 6,678만원이다. 가구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50대 가구

가 보유한 95자산이 6억6,6205

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60 세 

이상 가구가 보유한 자산은 평

균 6억95만원으로 50대 가구보

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용 

수정 

19~20 
하2 

~상2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출생아

의 기대수명은 82.7세이지만, 건

강수명은 여기에 한참 못 미친

다. 우리나라 통계청은 ‘유병기

간 제외 기대수명’을 건강수명으

로 발표하는데, 2012년 65.7세에

서 2022년 65.8세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평균수명과 

건강수명의 차이가 17년 가까이 

되는 셈이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생명표

에 따르면, 2024년 출생아의 기

대수명은 83.7년이지만, 건강수

명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 국가

데이터처는 기대수명에서 유병

기간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건강

수명을 발표한다. 2024년 생명

표에 따르면, 건강수명은 65.5년

이고, 유병기간은 18.2년으로 나

타났다. 

내용 

수정 

20 
하6 

~하5 

2019년 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한국인의 

건강수명은 73.1세(남71.3세, 여 

74.7세)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인의 건강수

명은 72.5세 (남 71.3세, 여 74.1

세)다. 

내용 

수정 

24 상4 
퇴직소득세를 30~40% 감면받을 

수 있다 

퇴직소득세를 30~50% 감면받

을 수 있다 

내용 

수정 

24 하7~6 

종신형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에는 55세부터 79세까지는 

4.4%, 80세 이상은 3.3% 세율 

로 과세한다 

55세 이후에 종신형연금으로 수

령하는 경우에는 3.3% 세율로 

과세된다 

내용 

수정 



25 하7 

2023년 출생아의 평균수명은 

83.5세 (남자 80.6세, 여자 86.4

세)이다.  

2024년 출생아의 평균수명은 

83.7세 (남자 80.8세, 여자 86.6

세)다.  

내용 

수정 

25~26 
하1 

~상2 

100세 이상 고령 한국인은 

2010년 2,803명에서 2022년 

7,169명으로 2.5배 늘어났다. 

100세 이상 고령 한국인은 

2016년 4,348명에서 2025년 

8,228명으로 10년 사이 1.9배 

늘어났다.  

내용 

수정 

26 
그림 

1-2 
 첨부 1 

그림 

수정 

28 하3~하1 

한국 남성의 평균수명은 1970년 

58.7세에서 2023년 80.6세로 

21.9세 늘었다. 같은 기간 여성

의 평균수명도 65.8세 에서 86.4

세로 20.6세 늘어났다. 

한국 남성의 평균수명은 1970

년 58.7세에서 2024년 80.8세로 

21.9세 늘었다. 같은 기간 여성

의 평균수명도 65.8세 에서 

86.6세로 20.6세 늘어났다. 

내용 

수정 

28 
그림 

1-3 
 첨부 2 

그림 

수정 

29 상 9~12 

통계청 생명표에 따르면, 1970년

만 하더라도 12.7년이었던 60세 

남성의 기대여명이 2023년에는 

23.4년으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60세 여성의 기대여명도 18.4년

에서 28.2년으 로 늘어났다. 

2023년 당시 60세인 남성은 평

균 83.4세, 60세 여성은 평균 

88.2세까지 살 것 으로 기대된

다는 뜻이다. 

국가데이터처 생명표에 따르면, 

1970년만 하더라도 12.7년이었

던 60세 남성의 기대여명이 

2024년에는 23.7년으로 늘어났

다. 같은 기간 60세 여성의 기

대여명도 18.4년에서 28.4년으

로 늘어났다. 2024년 당시 60세

인 남성은 평균 83.7세, 60세 여

성은 평균 88.4세까지 살 것으

로 예상된다는 뜻이다. 

내용 

수정 

29 
그림 

1-4 
 첨부 3 

그림 

수정 

30 상3~6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한국인의 건강수명은 2000년 

67.4세에서 2019년 73.1세로 5.7

년 정도 늘어났다. 기대수 명과 

마찬가지로 건강수명도 여자가 

남자보다 길다. 2019년 여자의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인의 건강수

명은 72.5세(남71.3세, 여 74.1

세)다. 기대수명과 마찬가지로 

건강수명도 여자가 남자보다 길

다.  

내용 

수정 



건강수명은 74.7세로 남 자의 

71.3세보다 3.4년 정도 더 길다. 

30 상7~10 

우리나라 통계청은 기대수명에

서 유병기간을 제외하는 방식으

로 건강수명을 발표하고 있 다. 

‘유병기간 제외 기대수명’ 방식

으로 계산한 건강수명은 2012년 

65.7세에서 2022년 65.8 세로 

조금 늘어났다. 그리고 평균수명

과 건강수명간 차이도 16.9년이

나 된다. 2022년 유병기 간은 남

자가 14.8년이고 여자가 19.1년

이다 

우리나라 국가데이터처는 기대

수명에서 유병기간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건강수명을 발표하고 

있다. 2024년 한국인의 건강수

명은 65.5년, 유병기간은 18.2년

이다.  성별로 유병기간을 살펴

보면, 여자(20.2년)가 남자(16.2

년)보다 4년 길게 나타났다.     

내용 

수정 

30 하6~5 

WHO 방식에 따르면, 2019 년 

한국인의 건강수명은 73.1세로 

일본(74.1세), 싱가포르(73.6세)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해당 문장 삭제 삭제 

33~34 
하2 

~상1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 면 

한국인의 건강수명은 73.1세다. 

기대수명에서 건강수명을 빼면 

병치레 기간이 10년 가량되 제2

절 고령화와 장수리스크 33 는 

셈이다 

해당 문장 삭제 삭제 

34 상2~5 

2022년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인 

남자의 기대수명은 79.9세인데 

반해 건강수명은 65.1세에 불과

하다. 한국인 남자들은 평균 

14.8년 동 안 병을 가지고 살고 

있는 셈이다. 반면 한국인 여자

의 기대여명은 85.6세인데 반해 

건강수명은 66.6세로, 유병기간

이 19.1년이나 된다. 남자와 비

교하면 여자의 유병기간이 4.3년

이나 길다 

2024년 생명표에 따르면, 한국 

남자의 기대수명은 80.8년, 건강

수명은 65.5년, 유병기간은 16.2

년이다. 반면 한국 여자의 기대

여명은 86.6세, 건강수명은 66.4

세, 유병기간이 20.2년이다. 남

자에 비해 여자의 유병기간이 4

년이나 길다.  

내용 

수정 

34 그림1-6  첨부 4 
그림 

수정 



35 상5~8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

로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가구

의 34.9%가 혼자 살고 있다. 비

혼, 이혼, 사별이 늘어나면서 고

령 1인가구 비중은 갈수록 늘어

날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은 

2050년이 되면 전체 65세 이상 

고령가구 중에서 41.1%가 혼자 

살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국가데이터의 장래가구추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가구

주가 65세 이상인 가구의 

36.8%가 혼자 살고 있다. 비혼, 

이혼, 사별이 늘어나면서 고령 

1인가구 비중은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2052년에는 

65세 이상 고령가구 중에서 

42.1%가 혼자 살 것으로 전망

된다.  

내용 

수정 

35 그림1-7  첨부 5  

40~41 하5~상4 

1990년만 하더라도 22.1%에 불

과했던 20대 후반 여성의 미혼

율이 2015년에는 77.3%로 껑충 

뛰어올랐다. 같은 기간 30대 초

반 여성의 미혼율도 5.3%에서 

37.5%로 치솟았고, 30대 후반여

성의 미혼율도 2.4%에서 19.2%

로 상승했다. 남성 미혼율도 마

찬가지로 큰 폭으로 상 승했다. 

같은 기간 20대 후반 남성의 미

혼율은 57.8%에서 90.0%로, 30

대 초반은 13.9%에서 55.8%로, 

30대 후반은 3.8%에서 33%로 

상승했다. 

미혼비율이 증가하면서 초혼연

령도 덩달아 늦어지고 있다. 

1995년만 하더라도 25.3세였 던 

여성의 초혼연령이 2016년에는 

30.1세로 5년 가까이 늦춰졌다. 

같은 기간 남성의 초혼연 령도 

28.4세에서 32.8세로 4년 넘게 

늦어졌다. 이렇게 만혼이 늘어나

게 되면 자연히 가구당 자녀 수

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초혼 연령이 늦춰지는 것도 출

산율 저하의 원인으로 지목된

다. 2014년 29.8세였던 여성의 

초혼 연령은 2024년 31.6세로 

1.7년 늦어졌다. 같은 기간 남성

의 초혼 연령도 32.4세에서 

33.9세로 1.4년 늦어졌다.  

내용 

수정 



41 그림1-9  첨부 6 
그림 

수정 

43~44 하3~상3 

이는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

사 결과에 그대로 드러난다.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를 보면 2차 베이비부머가 속해 

있는 50대 가구는 평균 6 억 

1,448만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40대 가구가 평균 5억 

8,212만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

과 비교하면, 가구당 평균 3천만

원을 더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1차 베이비부머들이 속한 60대 

가구가 보유한 자산 규모도 5억 

8,251만원이나 된다. 

이는 국가데이터처의 가계금융

복지조사에 그대로 드러난다.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

르면, 2차 베이비부머가 속한 

50대 가구가 보유한 자산은 평

균 6 억 6,205만원이다. 반면 1

차 베이비부머가 속한 60대 가

구가 보유한 자산은 평균 6억 

95만원으로 50대보다 적었다.  

내용 

수정 

43 표1-3  첨부 7 
표 

수정 

45 하7~4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10.8%에서 2024년 

19.2%로 크게 증가했다. 앞으로

도 고령인구는 계속 증가해 

2025년에 고령인구 비중 이 

20.6%에 달해 초고령사회로 진

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

가 넘는 사회를 초고령사회라 

한다. 2025년 기준으로 우리나

라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20.3%로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

입했다.  

내용 

수정 

45 하3-1 

생산연령인구 100 명이 부양하

는 고령인구가 몇 명이나 되는

지를 나타내는 노년부양비는 

2023년 26.1명이고, 2035년에는 

48.6명, 2050년에는 78.6명에 이

를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연령인구 100 명이 부양하

는 고령인구가 몇 명이나 되는

지를 나타내는 노년부양비는 

2025년 29.3명에서 2035년 47.7

명, 2050년 77.3명으로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내용 

수정 

46 그림1-11  첨부 8 
그림 

수정 



46 하9~5 

UN에서는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7% 이상이면 고령

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 사

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라

고 정의하고 있다. 2021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발표

한 주요국의 65세 이상 고령인

구 비중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16.6%)는 미국(16.7%), 영국 

(18.9) 등과 함께 고령사회에 도

달했다. 그리고 일본(29.8%)과 

이탈리아(23.7%)를 비롯한 13 

개 국가는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고

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도달

하는 기간을 OECD 주요국과 비

교해 보면 우리나라가 다른 나

라에 비해 얼마나 빨리 늙어가

고 있는지 실감할 수 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14%에서 

20%로 상승하는 데 걸리는 기

간은 오스트리아가 53년, 영국이 

50년, 미국 15년, 일 본이 10년

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7년에 불

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OECD가 2021년에 발표한 주요

국가 고령인구 비중 데이터를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빠

르게 늙어가는지 실감할 수 있

다.    

OECD는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

회로 진입하는데 오스트리아는 

53년, 영국은 50년, 미국은 15

년, 일본은 10년이 걸린데 반해  

우리나라는 7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내용 

수정 

47 상1~13 

지역별로 보면 이미 초고령사회

에 도달한 곳도 있다. 2023년 고

령인구 비중이 20% 이상 이 초

고령사회인 지역은 전남(24.5%), 

경북(22.8%), 전북(22.4%), 강원

(22.1%), 부산(21.0%) 5곳이다. 

광역시에 해당하는 부산이 벌써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것이 눈에 

띈다. 2028년이 되 면 세종

(13.4%)을 제외한 우리나라 모든 

지역이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인구를 남녀 성별

로 나눠보면 어떨까? 2024년 고

령인구 비중을 성별로 보면, 여

지역별로는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곳이 적지 않다. 2025년 

기준으로 고령인구 비중이 20%

를 넘는 지역으로는 전남

(27.4%), 경북(26.1%), 강원

(25.7%), 전북(25.4%), 부산

(24.5%), 경남(22.2%), 충복

(21.9%), 대구((21.2%)이 있다. 

광역시인 부산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것이 눈에 띈다. 2028년

이 되면 세종(13.5%)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

하고, 2038년에는 세종시마저 

초고령사회로 접어들 것으로 예

내용 

수정 



자가 21.5%, 남자가 17.0%로 여

자의 고령인구 비중이 남자보다 

4.5% 포인트 높다. 65세 이상 여 

자 100명당 남자 수는 2022년 

78.4명에서 계속 증가해서 2050

년에는 86.2명으로 상승할 것 

으로 전망된다. 고령인구를 연령

대별로 세분해서 살펴보자. 2023

년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고

령인구가 차 지하는 비중은 

18.4%이다. 이중 65~69세 인구

가 6.3%, 70~74세 인구가 4.3%, 

75세 이상 인구가 7.7%이다. 일

본에서는 고령자를 전기고령과 

후기고령으로 구분하고 있다. 65

세부터 74세 이하 인 구는 전기

고령자, 75세 이상을 후기고령자

라고 한다. 이 같은 기준을 우리

나라에 적용하면, 2023 년 전기

고령자는 551만 4천명이고, 후

기고령자가 398만 6천명이다. 

전기고령자가 후기고령자보다 

152만 8천명이 더 많다. 하지만 

2037년부터는 후기고령자의 수

가 더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상된다.  

2025년 고령인구 비중을 남녀 

성별로 살펴보면, 여자 고령인

구 비중(22.6%)이 남자 고령인

구 비중(18.0%)보다 4.6% 포인

트 높았다. 65세 이상 여자 100

명당 남자 수는 2025년 79.6명

에서  2050년에는 85.9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인구를 연령대별로 세분해

서 살펴보자. 2025년 기준으로 

전체 인구에서 65~69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7.1%, 70~74세 

인구 비율은 4.9%, 75세 이상 

인구 비율은 8.3%다.  

고령자는 75세를 전후로 전기와  

후기로 구분한다. 2025년 현재 

전기고령자는 621만 6천명으로 

후기고령자 429만 8천명보다 

많다. 하지만 2038년부터는 전

기고령자보다 후기고령자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47 그림1-13  첨부 9 
그림 

수정 

54 하5~3 

우리나라는 1988년 국민연금 제

도를 처음으로 도입했다. 근로자

의 경우 자신의 급여의 9%(회사 

4.5%, 근로자 4.5%)를 국민연금

에 적립한다. 1년이 12달이므로 

9%라고 하면 한 달 치 급여에 

해당한다.  

2026년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

율은 9.5%다. 그리고 2033년 보

험료율이 13%가 될 때까지 매

년  보험료율이 0.5%포인트씩 

상향 조정된다. 소득의 

9.5%~13%면   한 달치 월급에 

해당한다.   

내용 

수정 

55~56 하3~상2 

국민연금과 사적연금을 합친 국

내 연금자산 규모는 2021년 말 

1,613조원이다. 2011년 말 국내 

국민연금과 사적연금을 합친 국

내 연금자산 규모는 2014년 

863조원에서 2024년 2,181조원

내용 

수정 



연금자산 규모가 576조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0년 남짓 되는 

기간에 2.8배 성장했다. 이 기간 

동안 국민연금자산은 349조원에

서 949조원으로 2.7배 성장한 

반면 사적연금은 227조원에서 

664조원으로 2.9배 성장했다. 사

적연금 규모가 국민연 금보다 

좀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셈

이다. 

으로 10년 사이 2.5배 성장했다.  

같은 기간 국민연금 자산은 470

조 원에서 1,438조 원으로 3배 

늘어났고, 사적연금 자산은 393

조원에서 1,078조원으로 2.7배 

늘어났다.   

56 표1-4  첨부 10 
표 

수정 

56 상3~5 

특히 퇴직연금 자산의 증가 폭

이 컸다. 2011년 50조원에 불과

했던 퇴직연금자산은 2021 년에

는 296조원으로 성장했다. 최근 

개인연금 중 세제적격연금이 세

제비적격 연금보다 빠르 게 성

장하고 있는 것도 주목해 볼만 

하다 

특히 사적연금 자산의 증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2014년

말 107조 원이었던  퇴직연금자

산은 2024년말 432조원으로 늘

어났다. 같은 기간 세제적격연

금은 100조원에서 179조원으로, 

세제비적격연금은 185조원에서 

358조원으로 늘어났다.  . 

내용 

수정 

56 표1-5  첨부 11 
표 

수정 

58 하5~1 

처음에는 5년 단위로 경 험생명

표를 개정했지만, 수명 증가 속

도가 빨라지면서 2006년부터는 

3년마다 한 번씩 개정 하고 있

다. 

제1회 경험생명표를 적용했던 

1989년 당시만 하더라도 75.7세

였던 여성의 평균 수명이 제10

회 경험생명표에서는 88.5세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남성의 평

균수명도 66.8세 에서 83.5세로 

늘어났다. 

경험생명표는 3~5년에 한번씩  

개정한다. 제1회 경험생명표를 

적용했던 1988년 당시 75.6세였

던 여성의 평균 수명이 제10회 

경험생명표에서는 90.7세 늘어

났고, 같은 기간 남성의 평균수

명도 66.7세 에서 86.3세로 늘

어났다. 

내용 

수정 



59 그림1-15 그림1-15 
표 1-6으로 대체 

첨부 12 

그림 

수정 

59 상3~5 

1982년 당시만 해도 공무원 중

에서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겠다

고 선택한 사람은 32.6%에 불과

했다. 2022년에는 연금선택 비율

이 92.5%에 이르고 있다. 30년 

사이에 연금을 선택한 사람이 3

배 가까이 상승한 셈이다. 

1982년 당시만 해도 퇴직하는 

공무원 중에서 퇴직금을 연금으

로 받겠다고 선택한 사람은 

32.6%에 불과했다. 하지만 2024

년에는 연금선택 비율이 92.0%

에 이르고 있다. 40년 사이에 

연금을 선택한 사람이 4배 가까

이 상승했다.  

내용 

수정 

59 상7~8 

먼저 수명연장을 그 원인으로 

들 수 있다. 1982년 당시 67.2세

던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2021년

에는 83.6세로 16.4년 늘어났다. 

 

먼저 수명연장을 그 원인으로 

들 수 있다. 1982년 당시 66.7세

던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2024

년에는 83.7세로 늘어났다. 

내용 

수정 

60 그림1-16  
그림 1-15으로 교체 

첨부 13 

그림 

수정 

60 그림1-17  
그림 1-16으로 교체 

첨부 14 

그림 

수정 

62 하4~1 

한국은 2000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이 인구의 7%를 넘어서 고

령화사회에 접어들었으며 2018

년에는 고령사회, 2025년에는 초

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

된다. 고령화 사회에 서 고령사

회로 진입하는 데 18년, 다시 고

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

하는 데 7년이 소요 되는 셈이

다.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인구비

율이 7%를 넘어서면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다. 그리고 

2018년에는 고령인구비율이 

14%를 넘어서면서 고령사회로 

진입했고, 2024말에는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가 됐다. 

고령화 사회에 서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 18년이 걸렸는데,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

입하는 데 7년 밖에 걸리지 않

았다.  

내용 

수정 

75 상3~6 

2020년 실시된 가족실태조사에

는 부모와 자녀 간 지원에 대해 

조사했다. 조사결과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경제적 도움을 받는 

2023년 실시된 가족실태조사에

는 부모와 자녀 간 지원에 대해 

조사했다. 조사결과 부모가 성

인 자녀에게 경제적 도움을 받

내용 

수정 



경우는 32.5%로 15년 전과 비교

하면 4.7% 포인트 하락했 다. 

한편 성인 자녀에게 부모님의 

생활비 마련 방법에 대해 물었

더니, ‘부모님이 스스로 해결 한

다’는 답변이 61.8%로 15년 전

(41.6%) 대비 19.8% 포인트 늘

어났다. 

는 경우는 20.0%로 2000년 조

사와 비교하면 12.5% 포인트나 

떨어졌다.  한편 성인 자녀에게 

부모님의 생활비 마련 방법에 

대해 물었더니, ‘부모님이 스스

로 해결한다’는 답변이 67.4%로 

2000년 조사와 비교하면 5.6% 

포인트 상승했다.  

84 하10~1 

2018년 통계청에서 15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결혼에 대한 

견해를 조산한 적이 있다. 이 때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답

한 이는 11.3%에 불과했다. 여

기에 결혼을 하는 것이 좋다 

(37.3%)고 답한 이들까지 더하더

라도 결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한 비율이 절반에 미치지 못 

했다. 반면 결혼을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고 답한 이들

이 46.3%나 됐다. 결혼에 대한 

부 정적인 견해는 기혼보다 미

혼에서 높게 나타났다. 기혼의 

경우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

고 답 변한 비율이 14.1%나 되

는 데 반해, 미혼은 4.2%만 그

렇다고 답했다. 결혼을 하는 것

이 좋다 는 답한 비율도 기혼은 

41.6%나 되는 데 반해 미혼은 

26.3%만 그렇다고 답했다. 연령

대별 로 보면 60세 이상에서는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답

한 비율이 25.8%나 됐지만, 30대

는 4.7%만 그렇다고 답했다. 

국가데이터처가 2024년 사회조

사에서 결혼에 대한 인식을 조

사한 바에 따르면, 응답자중 

46.8%만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응답자 중 ‘반드

시 결혼을 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은 겨우 10.2%에 불과했고, 

‘하는 것이 좋다’고 답한 응답자

도 36.6%밖에 안됐다. 반면 결

혼을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고 답한 이들이 50.6%나 

됐다.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는 

기혼보다 미혼에서 높게 나타났

다. 기혼의 경우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이 

13.5%인데 반해, 미혼은 3.4%만 

그렇다고 답했다. ‘결혼을 하는 

것이 좋다’고 답한 비율도 기혼

은 40.2%나 됐지만 미혼은 절

반(21.2%) 밖에 안됐다. 연령대

별로 보면 60세 이상에서는 ‘결

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이 21.4%나 됐지만, 30대는 

3.9%, 20대는 3.2%만 그렇다고 

답했다. 

내용 

수정 

85 그림2-4  첨부 15 
그림 

수정 



88~89 하3~상1 

통계청에 따르면 초혼부부 중 

맞벌이 부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42.9%에서 2021년 

54.9%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외벌이 부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49.5%에서 40.2%로 하락했다. 

2018년부터 초혼부부 중 맞벌이

가 차지하는 비중이 외벌이를 

앞지르기 시작했다. 2021년 외벌

이 부부 중에는 남편만 일하는 

가구가 34.5%, 아내만 일하는 

가구가 5.7%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초혼 부

부 중에서 맞벌이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42.9%에서 2023

년 62.5%로 상승했다. 같은 기

간 외벌이 부부 비중은 49.5%

에서 32.4%로 하락했다. 2018년

부터 초혼 부부 중 맞벌이가 차

지하는 비중이 외벌이를 앞지르

기 시작했다. 2023년 외벌이 중 

남편만 일하는 가구는 28.1%, 

아내만 일하는 가구는 4.3%로 

나타났다. 

내용 

수정 

89 그림2-5  첨부 16 
그림 

수정 

89 하5~1 

그렇다면 전체 맞벌이 가구 비

중은 얼마나 될까? 2022년 하반

기 통계청이 조사한 바에 따 르

면, 배우자가 있는 가구(1,269만 

1천 가구) 중에서 맞벌이 가구

(584만 6천 가구)가 차지하 는 

비중은 46.1%로 나타났다. 가구

주 연령별로 맞벌이 가구 비중

을 보면, 15~29세 50.1%, 30대 

54.2%, 40대 55.2%, 50대 55.2%, 

60세 이상 31.1%다. 60세 이상

의 전 연령층에서 맞 벌이 가구 

비중이 50%가 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렇다면 전체 맞벌이 가구 비

중은 얼마나 될까? 2023년 하반

기 국가데이터처 조사에 따르

면, 유배우가구(1,268만 7천 가

구) 중 맞벌이 가구(611만 5천 

가구)  비중은 48.2%다. 가구주 

연령별로 살펴보면, 15~29세는 

52.6%, 30대는 58.9%, 40대는 

57.9%, 50대는 58.0%, 60세 이

상은 32.5%가 맞벌이를 하고 

있었다. 60세 이상을 제외한 모

든 연령층에서 맞벌이 비중이 

50%가 넘었다.  

내용 

수정 

89 그림2-6  첨부 17 
그림 

수정 

91~92 하3~상2 

통계청이 2022년 하반기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18세 미만 자녀

가 있는 유배우 가구 중 맞벌이

를 하는 가구가 차지는 비중은 

53.3%로, 전체 유배우 가구에서 

맞벌이 가구가 차지 하는 비중

국가데이터처의 2023년 하반기 

조사에 따르면, 18세 미만 자녀

가 있는 유배우가구 중 맞벌이 

비중은 56.8%로, 전체 유배우가

구 중 맞벌이가 차지하는 비중

(48.2%)보다 높았다. 막내 자녀 

내용 

수정 



(46.1%)보다 7.2% 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막내 자녀 연령별로 

맞벌이 가구 비중은 6세 이하가 

47.5%, 7~12세가 55.6%, 13~17

세가 59.4%로 나타났다. 막내 

자녀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

학교에 진학하면서 맞벌이 가구 

비중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

다.  

나이를 기준으로 맞벌이 비중을 

살펴보면, 영유아(6세 이하) 자

녀를 둔 가구의 51.5%, 초등학

생(7~12세) 자녀를 둔 가구의 

57.9%, 중고교생(13~17세) 자녀

를 둔 가구의  62.6%가 맞벌이

를 하고 있었다. 막내 자녀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맞벌이 비중이 높아

지는 것을 볼 수 있다.  

92 그림2-7  첨부 18 
그림 

수정 

93~94 하1~상3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1년 

9월 기준으로 49만 2,683쌍의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을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연금

을 가장 많이 받는 부부는 노령

연금으로 매달 435만원을 받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 부부는 두 

사람이 받는 연금을 합쳐도 그

리 많지 않다. 부부 연금수급자

가 받는 평균연금액은 85만원이 

안됐다. 

국민연금공단은 2024년 9월 현

재 부부가 모두 노령연금을 받

는 부부가 72만 4,492쌍이라고 

집계했다. 이들 부부 중 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부부는 노령연

금으로 매달 498만원을 받고 있

었다. 하지만 대다수 부부는 두 

사람이 받는 연금을 합쳐도 그

리 많지 않았다. 부부 연금수급

자가 받는 평균연금액은 103만 

5천원이었다.   

내용 

수정 

94 그림2-8  첨부 19 
그림 

수정 

94 상9`10 

2021년 9월 기준으로 특례노령

연금 수급자는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의 27%를 차지한다. 

2025년 10월 기준으로 특례노

령연금 수급자는 107만명으로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의 17%를 

차지했고, 이들은 월평균 25.3만

원의 연금을 수령하고 있었다.  

내용 

수정 

94 하8~7 

하지만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한 

지 20년을 넘어서면서 대부분 

은퇴자들이 완전노령연금 수 급

자격을 갖추게 된다. 국민연금공

단에 따르면 2022년 12월 기준

으로 62만 4,695쌍의 부부 가 

내용 삭제 삭제 



모두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것으

로 집계됐다. 이들 중 부부 합산 

노령연금액이 가장 많이 받는 

부부는 매달 446만원을 받고 있

다. 하지만 대다수의 부부는 두 

사람이 받는 연금을 합쳐 도 그

리 많지 않다. 부부 수급자가 받

는 평균 연금액은 93만원이다. 

부부가 모두이만큼 노령 연금을 

받는다면, 최소 생활비는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따라서 노후준

비를 할 때 가장 먼저 신경 써

야 할 것은 부부 모두 완전노령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

춰 두는 것이다. 

95 상13~15 

실제 추후납부제 도가 시행된 

이래 역대 최고 금액 납부자 상

위 10명을 살펴보면, 이들의 평

균 연령은 54.4세 이고 모두 1

억원이 넘는 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했다. 이 중 최고액은 1억 

1,158만원에 이른다. 

내용 삭제 삭제 

95 하6~3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가입

기간 40년을 전제로 할 때, 

1988~1998년까지는 70%, 

1999~2007년까지는 60%, 2008

년 이후부터는 50%에서 매 년 

0.5%씩 낮아져 2028년에 40% 

수준이 되도록 되어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1988년

부터 1998년까지는 70%, 1999

년부터 2007년까지는 60%를 적

용했다. 그리고 2008년 이후부

터는 50%에서 매년 0.5%씩 낮

춰 2025년에는 41.5%까지 떨어

졌다. 그리고 국민연금개혁으로 

2026년부터 소득대체율을 43%

로 상향 조정했다.   

내용 

수정 

96 표2-2  첨부 20 
표 

수정 

97 하4~1 

통상 황혼이혼이라 하면 혼인지 

속기간이 20년 이상인 부부가 

이혼하는 것을 말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체 이혼 중 황혼이 혼

통상 혼인지속기간이 20년 이상

인 부부가 이혼하는 것을 황혼

이혼이라 한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전체 이혼에서 황혼이

내용 

수정 



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23.8%에서 2021년 39.4%로 증

가했다 

혼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28.7%에서 2024년 36.2%로 상

승했다. 

98 그림2-9  첨부 21 
그림 

수정 

99 그림2-10  첨부 22 
그림 

수정 

100 상7~10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04년 

연말만 하더라도 342명에 불과

했던 분 할연금 수령자가 2022

년 말에는 68,196명으로 늘어났

다. 특히 분할연금 수급자 중 여

성이 60,413명으로 89%나 된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04년 

말 407명에 불과했던 분할연금 

수령자가 2024년 10월말에는 

105,248명으로 늘어났다. 분할

연금 수급자 중에는 여성 비율

이 88%(92,513명)나 된다.    

내용 

수정 

102 하7~1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생명표

에 따르면 남자의 기대수명은 

80.6년이고, 여자는 86.6년이다. 

여자가 남자보다 6년은 더 사는 

셈이다. 2022년 평균 초혼연령은 

남자가 33.7세이고 여자가 31.3

세 다. 남편이 아내보다 평균 

2.4세 많은 셈이다. 이 둘을 더

하면 아내가 남편보다 평균 8.4

년은 더 산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래서일까? 고령 1인 가구주 

중에는 유독 여자가 많다. 2023

년 가 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가구는 549만 1천가구다. 이중 

36.3%에 해당하는 199만 3천가

구 가 1인가구다. 

2024년 생명표에 따르면 남자

의 기대수명은 81.6년이고, 여자

는 87.5년이다. 여자가 남자보다 

5.9년은 더 사는 셈이다. 2024년 

평균 초혼 연령은 남자가 33.9

세이고 여자가 31.6세 다. 남편 

나이가 아내보다 평균 2.3세 많

다.   단순하게 둘을 더하면 아

내가 남편보다 평균 8.2년은 더 

산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래서일까? 고령 1인 가구주 

중에는 유독 여자가 많다. 2023

년 현재 고령1인가구는 227만 

6천가구다. 이중 여성 가구주

(153만 4천 가구)가 남성 가구

주(74만 2천 가구)보다 2배나 

많다.  

내용 

수정 

103 상3~10 

2022년 12월 노령연금 수급자는 

531만명이 넘 는데, 이중 여성

은 200만명으로 37.6%에 불과

하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

이 넘는 완전 노령연금 수급자

는 95만명인데 이중 여자는 14

2025년 10월 노령연금 수급자

는 630만명이 넘는데, 이중 여

성은 253만명으로 40.2%를 차

지한다. 하지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20년이 넘는 완전노령연

금 수급자(131만명) 중 여자는 

내용 

수정 



만명으로 14.8%밖에 안 된다. 

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 안돼 특례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은 122만명인데, 이중 여자

는 46만명으 로 38%나 된다. 노

령연금 수급자가 받는 연금액은 

가입기간에 비례해 늘어난다. 

2022년 12 월 완전노령연금 수

급자는 월평균 98만원을 받고 

있는데 반해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19년 이하인 사람은 노령

연금으로 월평균 40만원을 수령

하고 있다. 특례노령연금을 받는 

이들은 월평균 23만원을 수령하

고 있다. 

22만명으로 16.8%밖에 안 된다. 

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 안되는 특례노령연금 수급자

(107만명) 중 여자는 42만명으

로 39.4%나 된다.  

노령연금 수급자가 받는 연금액

은 가입기간에 비례해 늘어난

다. 2024년 10 월 완전노령연금 

수급자는 월평균 112만원을 받

는데 반해, 가입기간이 10년 이

상 19년 이하인 사람은 노령연

금으로 월평균 41만원을 수령하

고 있다. 특례노령연금을 받는 

이들은 월평균 25만원을 수령하

고 있다. 

104 그림2-13  첨부 23 
그림 

수정 

108 하2~1 

통계청에 따르면, 전체 이혼 중 

황혼이혼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23.8%에서 2021년 

39.4%로 증가했다 

내용 삭제 삭제 

115 상7~9 

퇴직 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30%가량 감면받

을 수 있기 때문에 절세에도 도

움이 된다.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30~50% 감면받

을 수 있기 때문에 절세에도 도

움이 된다. 

내용 

수정 

119~120  

퇴직연금 통계를 보면 연금 수

령 비율이 해마다 늘고 있다. 연

금 수령 요건을 갖춘 퇴직 연금 

계좌 중 연금으로 수령한 비율

은 2016년 1.6%에서 2022년에

는 7.1%로 늘었다. 고작 7.1%인 

것을 두고 왜 호들갑을 떠느냐

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퇴직연금 수령이 시작된 계좌 

중 소액 계좌가 많기 때문이다. 

적립금이 적은데 연금을 선택하

면 연금액도 적고 절세 혜택도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는 

비율은 해마다 꾸준하게 늘어나

는 추세다. 퇴직급여를 연금계

좌로 이체하면 55세 이후에 연

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이 같

은 연금수령 요건을 갖춘 퇴직

연금계좌 중에서 연금수령을 선

택한 비율은 2016년 1.6%에서 

2024년에는 13.0%로 늘었다.  

연금수령비율인 늘었다고는 하

지만 그래봐야 겨우 13% 밖에 

안 되는 것을 가지고 호들갑을 

내용 

수정 



크지 않다. 그래서 대부분 일시

에 현금으로 찾아 쓴다. 하지만 

적립금이 커지면 얘기가 달라진

다. 

이때는 금액이 큰 만큼 일시금

으로 수령했을 때 퇴직소득세가 

부담스럽다. 차라리 연금을 선택

해 퇴직소득세 부담도 30%가량 

덜고, 연금수령액으로 소득 공백

을 메우는 게 낫다는 생 각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적립금이 많

은 사람은 일시금 대신 연금을 

선택한다. 계좌 수가 아 니라 적

립금을 기준으로 하면 퇴직급여

를 연금으로 수령 비율이 2016

년 20.3%에서 2021년 32.6%로 

상승했다. 퇴직연금 적립금 중 3

분의 1은 연금으로 지급되는 셈

이다. 

떤다고 할 수도 있다. 이는 퇴

직연금 수령이 시작된 계좌 중 

소액 계좌가 많기 때문이다. 적

립금이 적으면 연금액도 적고 

절세 혜택도 크지 않다.  

하지만 적립금이 커지면 얘기가 

달라진다. 금액이 크면 일시금

으로 수령했을 때 퇴직소득세 

부담이 크다. 연금을 선택하면 

퇴직소득세를 30~50% 감면 받

을 수 있고, 연금수령액으로 국

민연금수령까지 소득공백도 메

울 수 있다. 그래서 연금계좌 

적립금 규모가 큰 사람일수록 

일시금 대신 연금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다. 연금계좌 적립금

을 기준으로 하면,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는 비율은 

2016년 20.3%에서 2024년 

57.0%로 상승했다.  

137 하8~5 

2025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

료율은 7.09%인데, 절반은 회사

에서 납 부하므로 근로자는 

3.545%만 납부하면 된다. 

2025년 현재 직장가입자의 건

강보험료율은 7.19%인데, 이중 

절반은 회사에서 납부하므로 근

로자는 소득의 3.595%만 보험

료로 납부하면 된다.  

내용 

수정 

141 하3~1 

상한액과 하한액은 매년 정하는

데, 2019년 1월 이후 이직한 경

우 상한액은 1일 66,000원이다.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의 

80%에 1일 소정근로시간(8시 

간)을 곱해 산정한다. 2023년 1

월 이후 1일 하한액은 61,568원

이다 

상한액과 하한액은 매년 정한

다. 먼저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시급의 80%에 1일 소정근

로시간(8시간)을 곱해서 산출하

는데, 2026년 현재 하한액은 1

일 66,048원이고, 상한액은 1일 

68,100원이다.  

내용 

수정 

149 하3-1 

2022년 통계청에 발표한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고령자(65세~79

세)에게 일하려고 하는 이유를 

물었더니, ‘생활비에 보탬’이라고 

답한 사람이 53.3%로 가장 많았

국가데이터처가 2025년 고령자

통계에서 65세~79세 사이 고령

자를 대상으로 취업을 원하는 

이유를 물었더니, ‘생활비에 보

탬이 되기 때문’이라고 답한 고

내용 

수정 



고, ‘일하는 즐거움’ 이라고 답한 

사람도 37.3%나 됐다. 

령자가 53.3%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일하는 즐거움’ 때문에 

취업을 원한다고 답한 응답자도  

38.1%나 됐다.   

150 그림3-7  첨부 24 
그림 

수정 

156 하7~1 

남녀별로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차이를 살펴보자. 2022년 출생아

의 기대수명은 남자 79.9 년, 여

자 85.6년이다. 반면 유병기간을 

제외한 기대여명은 남자는 65.1

세, 여자는 66.6세이 다. 남자는 

평균 14.8년, 여자는 평균 19.1

년 동안 병치레를 하는 셈이다. 

이번에는 직장인의 정년에 해당

하는 60세 남녀를 비교해보자. 

2022년 60세 기대여명은 남성이 

22.8년 여성이 27.4년이다. 유병

기간을 제외한 기대여명은 남성

이 11.6년, 여성이 12.3년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60세 남성의 

기대여명에서 건강기간이 차지

하는 비율은 55.1% 이지만, 여

성은 44.9%에 불과한 것으로 나

타났다. 

남녀별로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차이를 살펴보자. 2024년 출생

아의 기대수명은 남자 80.8 년, 

여자 86.6년이다. 반면 유병기간

을 제외한 기대여명은 남자는 

64.6년, 여자는 66.4년다. 남자

는 평균 16.2년, 여자는 평균 

20.2년 동안 병치레를 하는 셈

이다.  

이번에는 직장인의 정년에 해당

하는 60세 남녀를 비교해보자. 

2024년 60세 기대여명은 남성

이 23.7년 여성이 28.4년이다. 

유병기간을 제외한 기대여명은 

남성이 11.8년, 여성이 12.5년으

로 나타났다. 기대여명 중 건강

하게 생활하는 기간이 차지하는 

비율은 60세 남성은 49.6%, 여

성은 44.2% 밖에 안된다. 

내용 

수정 

157 표3-12  첨부 25 
표 

수정 

170 상2~3 

2023년 기준으로 보험료율은 

7.09%인데, 이 중 절반을 사용

자가 부담하므로 근로자는 보수

월액의 3.545%만 보험료로 납부

한다. 

2026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율

은 7.19%인데, 이 중 절반을 사

용자가 부담하므로 근로자는 보

수월액의 3.595%만 보험료로 

납부한다. 

내용 

수정 

170 상10~11 

연금소득이 1,000만원이면 소득

이 500만원 있는 것으로 평가한

다. 

내용 삭제 삭제 

170 상13~14 

먼저 2,000만원을 초과소득을 

12로 나누어 ‘소득월액’을 구하

고, 여기에 보험료율(7.09%) 을 

먼저 2,000만원을 초과소득을 

12로 나누어 ‘소득월액’을 구하

고, 여기에 보험료율(7.19%) 을 

내용 

수정 



곱해 소득월액보험료를 산출한

다. 

곱해 소득월액보험료를 산출한

다. 

170 하8~7 
이 중 전월세 금 액은 30%를 

재산가액으로 평가한다. 

전월세의 경우 보증금과 월세를 

40배 한 금액의 30%를 재산가

액으로 평가한다. 

내용 

수정 

170 하4~1 

하지만 은퇴자가 수령하는 연금

에 죄다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걸까? 그렇지는 않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 금소득에만 건강보험

료를 부과하고, 퇴직연금과 개인

연금 소득에는 건강보험료를 부

과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현재는 국민연금 등 공

적연금소득에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고, 퇴직연금과 개

인연금과 같은 사적연금소득에

는 부과하지 않고 있다.  

내용 

수정 

171 표3-14  첨부 26 
표 

수정 

172 상1~2 

하지만 이 같은 질문을 하는 사

람이 많은 것은 법에서 정한 내

용과 현실 적용 사이에 괴리가 

있기 때문이다 

연금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

과와 관련해서는 법률과 현실사

이에 괴리가 있는 셈이다.   

내용 

수정 

172 상10~11 

연금저축과 IRP에서 연금 형태

로 수령한 연금소득에는 건강보

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내용 삭제 삭제 

171 하7~1 

그러면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를 

얼마 낼까? 먼저 소득보험료부

터 살펴보자. 연 소득이 336 만

원보다 적은 세대는 최소보험료 

19,780원을 납부한다. 연 소득이 

336만원보다 많은 세대 는 소득

의 7.09%를 보험료로 납부한다. 

재산은 60등급으로 나누고 등급

별로 점수를 부과한 다. 그리고 

1점에 208.4원의 보험료를 부과

하고 있다. 소득보험료와 재산보

험료를 합산하여 건강보험료를 

산출한다. 그리고 건강보험료의 

12.95%를 장기요양보험료로 납

부한다. 구체 적인 보험료는 국

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지역건강보험료 모의계산 서비

그러면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를 

얼마 낼까? 먼저 소득 보험료부

터 살펴보자. 연소득이 336 만

원보다 적은 세대는 최소보험료 

20,160원을 납부한다. 연소득이 

336만원보다 많은 세대는 소득

의 7.19%를 보험료로 납부한다. 

재산은 60등급으로 나누고 등급

별로 점수를 부여한다. 그리고 

1점에 211.5원의 보험료를 부과

하고 있다. 소득보험료와 재산

보험료를 합산하여 건강보험료

를 산출한다. 월보험료 상한액

은 4,591,740원이다. 그리고 건

강보험료의 13.14%를 장기요양

보험료로 납부한다. 구체적인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내용 

수정 



스를 이용하면 계산해 볼 수 있

다. 아래는 해당 서비스를 이용

해 소득, 재산, 자동차 가격별로 

보험료를 계산 해 본 것이다. 

제공하는 지역건강보험료 모의

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계산해 

볼 수 있다.. 

172 표3-15  첨부 27 
표 

수정 

172 하6~2 

일반건강검진 대상은 지역가입

자, 직장가입자, 직장피부 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다. 직장가입자 

중 사무직은 2년에 1회, 비사무

직은 1년에 1회 건강 검진을 받

을 수 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세대주와 20세 이상 세대원은 2

년에 1회 건강검진 을 받을 수 

있다. 직장가입자의 20세 이상 

피부양자도 2년에 한번 건강검

진을 받을 수 있다 

일반건강검진 대상자가 공통으

로 받을 수 있는 검진 항목에는 

문진 및 체위검사, 흉부방사 선

검사, 혈액검사, 요검사, 구강검

진 등이 있다. 공통 항목 이외에 

성별, 연령별로도 다양한 검 

172 제3장 정년퇴직 전후 노후

준비 점검 진을 받을 수 있다. 

40세에는 B형간염 검사, 54세와 

66세 여성은 골다공증 검사, 66

세 이상 은 2년에 한 번씩 인지

기능장애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정해진 연령마다 우

울증, 생 활습관평가, 노인신체

기능 검사, 치면세균막검사 등을 

받을 수 있다. 

일반건강검진 대상은 지역세대

주, 직장가입자, 20세 이상 세대

원과 피부양자, 20~64세 의료급

여 수급자다. 일반건강검진은 2

년마다 1회 실시하며, 비사무직

은 매년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내용 

수정 

173 표3-16  첨부 28 
표 

수정 

173 하4~1 

일반건강검진 이외에 암검진도 

있다. 40세 이상인 자는 2년마다 

위암, 유방암 검진을 받을 수 있

일반건강검진 이외에 암검진도 

있다. 40세 이상 남녀는 증상이 

없어도 2년마다 위내시경 검사 

내용 

수정 



다. 50세 이상인 자는 1년에 한 

번씩 대장암 검진을 받을 수 있

다. 이 밖에 정해진 시기 에 간

암, 자궁경부암, 폐암 검진도 받

을 수 있다. 암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단이 90%, 수검 자가 

10%를 부담한다. 다만 자궁경부

암과 대장암 검진 비용은 공단

이 전액 부담한다. 

또는 위장조영 검사를 받을 수 

있다. 50세 이상 남녀는 1년마

다 분변잠혈검사를 받고, 양성

판정을 받으면 대장내시경검사

를 받는다. 40세 이상 중 간암

발생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자는 

6개월 마다 간초음파검사와 혈

액검사를 받는다. 40세 이상 여

성은 2년마다 유방 촬영 검사를 

받고, 20세 이상 여성은 2년마

다 자궁경부세포검사를 받는다.  

54세~74세 이상 남녀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대상

자는 2년마다 저선량 흉부CT검

사를 하고 사후 결과 상담을 받

는다. 건강검진 비용은 공단이 

90%, 수검자가 10% 부담한다. 

단 대장암과 자궁경부암은 전액 

공단이 부담한다.  

175 상2~5 

먼저 동일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발생한 당해 연도 본인부

담금 총액이 2023년 기준 780

만원을 넘는 경우 환자는 780만

원까지만 부담하고, 그 넘는 금

액은 병원에서 공단으로 청구하

는데, 이를 사전급여라 한다. 

2026년 기준으로 동일 요양기

관에서 발생한 본인부담금이 한

해 843만원을 넘게 되면, 환자

는 843만원까지만 부담하고, 초

과 금액은 병원에서 건강보험공

단에 청구한다. 이를 사전급여

라 한다. 

내용 

수정 

175 표3-18  첨부 29 
표 

수정 

176 상12~17 

65세 이상 고령자는 틀니와 임

플란트 비용을 절반 가량 지원

받을 수 있다. 고령으로 갈수 록 

치아 관련 시술에 큰 비용이 들

어가게 마련이다. 통상 임플란트 

시술을 하는 데 1개당 평 균 

120만원이 들고, 틀니도 위턱과 

아래턱 각각 100만~130만원 가

까운 비용이 들어간다. 그 나마 

65세 이상 고령자는 틀니와 임

플란트 비용을 절반 이상 지원

받을 수 있다. 고령으로 갈수 

록 치아 관련 시술에 큰 비용이 

들어가게 마련이다. 통상 임플

란트 시술을 하는 데 1개당 평 

균 120만원이 들고, 틀니도 위

턱과 아래턱 각각 100만~130만

원 가까운 비용이 들어간다. 그 

내용

수정 



다행이라면 만 65세 이상 고령

자의 틀니와 임플란트 비용 중 

절반을 건강보험에서 지원 해 

준다는 점이다. 틀니는 아래턱과 

위턱 각각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임플란트는 1인당 2개만 지원받

을 수 있다. 

나마 다행이라면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틀니와 임플란트 비용 

중 70%를 건강보험에서 지원 

해 준다는 점이다. 틀니는 아래

턱과 위턱 각각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임플란트는 1인당 2개만 

지원받을 수 있다. 

190 상15~19 

2023년 1월 국민연금 재정추계

전문위원 회가 발표한 5차 재정

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적립기

금은 2040년에 적자로 전환해서 

2055 년에 완전히 고갈될 것으

로 전망된다. 2057년이면 지금 

2030세대들이 은퇴생활을 시작

할 무렵이다. 그러니 불안할 수

밖에 없다. 

내용 삭제 삭제 

223 9~11 

2023년은 베이비부머의 막내인 

1963년생이 60세가 되는데, 60

세는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서 정

한 근로자의 법적 정년에 해당

한다. 700만명이 넘는 베이비부

머들이 주된 직장을 떠나 은퇴

생활을 시작한 셈이다. 

1차 베이비부머(1955~63년생)은 

대부분 주된 직장을 떠나 은퇴

생활을 시작했다. 그리고 2차 

베이비부머(1964~74년생)는 대

부분 50대로 정년을 목전에 두

고 있다.  

내용 

수정 

223 하7~6 

2022년말에는 노령연금을 200

만원 넘게 받은 사람이 5,410명

이었는데, 2023년말에는 그 수가 

15,907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노령연금을 월200만원 이상 받

는 사람은 2022년말 5,410명에

서 2025년 3월말 74,845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내용 

수정 

224 상9~11 

2023년 12월 노령연금 수급자들

이 받는 연금액은 월평균 62만

원으로 아직 용돈 수준을 벗 어

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완전

노령연금 수급자들은 월평균 

103만원을 수령하고 있다. 월 

100만원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 

수도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

다. 

2025년 10월 현재 노령연금 수

급자는 월평균 68만원의 연금을 

받고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 가

입기간이 20년 이상 되는 완전

노령연금 수급자들은 월평균 

112만원을 수령하고 있다. 국민

연금 가입기간이 늘어나면서 월 

100만원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 

수도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

다. 

내용 

수정 

225 상2~5 2005년 12월 퇴직연금제도가 도 2005년 12월 퇴직연금제도가 내용 



입되고 20년 가까운 세월이 흘

렀다. 그 사이 퇴직연금 적립 금

은 400조원을 넘어섰다. 그렇다

면 실제 퇴직급여를 연금 형태

로 수령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 

까? 2023년 중에 퇴직연금 수령

을 시작한 529,664계좌 중 

10.4%에 해당하는 55,124계좌가 

연금으로 수령했다. 나머지 

89.6%는 일시금을 선택했다. 

도입된 이후 20년이 지났다.  

그 사이 퇴직연금 적립금은 500

조원을 넘어섰다. 하지만 퇴직

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는 비율

은 아직은 높지 않다. 2024년 

중에 퇴직연금 수령을 시작한 

573,436개 계좌 중에서 13.0%

에 해당하는 74,367개 계좌가 

연금으로 수령했다. 나머지 87%

는 일시금을 선택했다.  

수정 

225 상13~15 

지난해 퇴직연금 수급을 개시한 

계좌 중에서 일시금을 선택한 

계좌의 평균 수령액은 1,645 만

원이다. 이 돈을 10년 동안 연금

으로 수령한다면, 월 15만원도 

안 되는 금액을 수령 하게 될 

것이다. 

2024년 퇴직연금 수급을 개시

한 계좌 중에서 일시금을 선택

한 계좌의 평균 수령액은 1,645 

만원이었다. 이 돈을 가지고 10

년 동안 연금으로 수령하고 한

다면, 매달 겨우 15만원 정도 

되는 금액을 받게 될 것이다. 

내용 

수정 

225 하7~6 

2023년 퇴직연금 수급을 개시한 

계좌 중 연금을 선택한 계좌의 

평균 수령액 은 1억 3,976만원

이다. 

2024년에 퇴직연금 수급을 개

시한 계좌 중에서 연금수령을 

선택한 계좌의 평균 수령액은 1

억 4,694만원이었는데, 이는 일

시금 수령을 선택한 계좌의 평

균 수령액(1,654만원)보다 8.9배 

많은 금액이다.   

내용 

수정 

225 하2 

2023년에는 그 비율이 10.4%로 

치솟아서 처음으로 10%대를 넘

어섰다. 

2023년에는 10.4%, 2024년에는 

13.0%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내용 

수정 

226 상1~1 

2023년 퇴직연금 수급을 개시한 

계 좌의 적립금은 15.5조원 중 

연금을 선택한 계좌 적립금은 

7.7조원으로 절반에 육박한다. 

계좌 수를 기준으로 하면 연금 

선택 비율이 10.4%에 불과하지

만, 금액을 기준으로는 49.7%가 

연금 을 선택한 셈이다. 

2024년 퇴직연금 수급을 개시

한 계좌의 적립금은 19.2조원인

데, 이중 연금수령을 선택한 계

좌의 적립금이 10.9조원이다. 전

체 적립금 중 57%를 넘는 금액

을 연금으로 인출한 셈이다.  

내용 

수정 

226 그림4-18  첨부 30 
그림 

수정 

226 하7~1 2017년 말 15 조 2,822억원이었 2023년 75.6조원이었던 개인형 내용 



던 개인형 IRP 적립금이 2023년 

말에는 75조 6,247억원으로 연

평균 30% 씩 늘어났다. 같은 기

간 퇴직연금 전체 적립금은 

168.4조원에서 382.3조원으로 

연평균 15% 씩 성장하는데 그

쳤다. 전체 퇴직연금 시장보다 

개인형 IRP가 2배 빠르게 성장

하고 있는 셈 이다. 퇴직연금 적

립금에서 개인형 IRP 적립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7년 9.1%

에서 2023년 19.8%로 2배 넘게 

늘어났다. 

IRP 적립금이 2024년에는 98.7

조원으로 30.6%나 늘어났다. 같

은 기간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

이 382.4조원에서 431.7조원으

로 12.9% 성장하는데 그친 것

과 비교하면, 개인형IRP 적립금

은 2배 이상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셈이다. 같은 기간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에서 개인형IRP 

적립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19.8%에서 22.9%로 크게 늘었

다.   

수정 

227 그림4-19  첨부 31 
그림 

수정 

227 상1~6 

이 정도 상황이면 퇴직연금 시

장의 성장을 주도하는 것이 개

인형 IRP라고 해도 과언이 아 

닐 것이다. 그리고 개인형 IRP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베

이비부머라고 할 수 있다. 그러 

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1차 

베이비부머들은 대부분 퇴직지

만, 1968년부터 1974년 사이 에 

태어난 2차 베이비부머가 정년

을 앞두고 있다. 따라서 IRP 시

장의 성장세는 당분간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형 IRP 시장

의 성장과 함께 퇴직연금 자산

관리 방법도 축적에서 인출 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상황이면 개인형IRP가

퇴직연금 시장의 성장을 주도G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개인형IRP가 퇴

직연금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베이비부머 대량퇴직이 영

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개인형 IRP 시장의 성장세는 당

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

차 베이비부머(1964~74년생)의 

퇴직이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이

다. 그리고 개인형 IRP 시장의 

성장과 함께 퇴직연금 자산관리 

방법도 축적에서 인출 로 전환

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내용 

수정 

227~228 
하6~상

11 

2016년 이후 주 택연금 가입자 

수는 해마다 만 명 남짓 증가하

고 있었는데, 2022년에는 가입자

가 14,580명 이나 늘어났다. 주

택연금 가입자가 급증한 이유에 

대해 대다수 전문가들은 주택가

격 하락에 서 그 원인을 찾고 

주택연금은 2007년 7월 국내에 

처음 도입됐다. 처음에는 가입

자가 많지 않았지만, 베이비부

머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가입

자 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주된 직장에서 퇴직한 베이비부

머들은 월급을 대신할 소득원을 

내용 

수정 



있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받는 

연금액은 가입 당시 집값에 따

라 결정되는 데, 일단 연금액이 

한번 정해지고 나면 이후 집값

이 오르든 떨어지든 동일한 연

금액을 계속 수령하게 된다. 

가입자 입장에서는 기왕이면 연

금을 더 많이 받고 싶을 것이다. 

그래서 주택가격이 하락세 로 

접어들면 주택연금 가입자가 증

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최근 주택연금 가입자가 증 가

원인을 전적으로 집값 하락의 

영향으로만 볼 수는 없다. 집값

하락만 원인이라고 한다면 집 

값이 상승할 때는 가입자가 줄

어야 할 텐데, 그렇지 않았다. 

2016년부터 2021년 사이 집값

이 크게 오르던 시기에도 주택

연금 가입자가 한 해 만 명씩 

늘어났다.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주택연금 

수요자의 증가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베이비부머들을 주 된 

직장에서 퇴직하면서 월급을 대

신을 소득원을 찾아야 한다. 이

때 베이비부머가 보유한 자 산 

중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살

고 있는 집이다. 따라서 국민연

금과 주택연금만으로 노후생 활

비가 부족하다면 주택연금에 관

심을 가져 볼 만하다. 베이비부

머의 퇴직으로 주택연금 수 요

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집값 하락이 가입을 서두르게 

하는 트리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찾아야 한다. 그들이 보유한 자 

산 중 규모가 가장 큰 것이 살

고 있는 집이다. 내 집에 살면

서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는 주

택연금에 관심을 갖는 이유다.  

2025년 12월말 기준으로 주택

연금 가입자는 150,071명이다. 

228 그림4-20  첨부 32 
그림 

수정 



270 하10~6 

2022년 12월 기준으로 노령연금 

수급자는 월평균 62만원을 수령

하고 있다. 국민연금 가 입 기간

이 20년이 넘는 사람이 받는 노

령연금도 월평균 105만원밖에 

안 된다. 한 달에 200만 원이 

넘는 연금을 받는 이들도 있기

는 하지만, 그 수(17,805명)는 전

체 노령연금 수령자(546 만 명)

의 0.3%에 불과하다. 매달 필요

한 노후생활비와 노령연금 수령

액 사이의 빈틈을 채워 야 하는 

것은 은퇴자의 몫이다 

2025년 10월 기준으로 노령연

금 수급자는 월평균 68만원을 

수령하고 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20년이 넘는 사람이 받

는 노령연금도 월평균 112만원

밖에 안 된다. 한 달에 200만 

원이 넘는 연금을 받는 이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 수는 88,559

명으로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

(6,305,606명)의 1.4%에 불과하

다. 매달 필요한 노후생활비와 

노령연금 수령액 사이의 빈틈을 

채워야 하는 것은 은퇴자의 몫

이다 

내용 

수정 

274 하11 남은 배우자은 남은 배우자는 
내용 

수정 

277 하2~1 

2023년 A값은 286만 1,091원이

다. 근로소 득과 사업소득을 합

쳐 월 소득이 286만원을 넘지 

않으면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할 

수 있다. 

2025년 12월부터 2026년 11월

까지 적용되는 A값은 319만 

3,511원이다. 근로소득과 사업소

득을 합친 소득이 월 319만원을 

넘지 않으면 조기노령연금을 청

구할 수 있다. 

내용 

수정 

281 하8~7 

A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월액으로 

2023년 적용 A값은 286만 

1,091원이다. 

A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월액을 기

초로 산정하는데, 2025년 12월

부터 2026년 11월까지 적용되

는 A값은 319만 3,511원이다. 

내용 

수정 

281 하6~4 

감액되는 연금 규모는 소득에 

따라 다르다. A값 초과 소득이 

100만원 미만이면 초과 금액의 

5%,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은 10%,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은 15%, 300만원 이상 400

만원 미만은 20%, 400만원 이상

은 25%를 감액한다. 이렇게 해

서 연금액을 절반까지 감액 할 

수 있다. 

감액되는 연금 규모는 소득에 

따라 다르다. A값 초과 소득이 

100만원 미만이면 초과 금액의 

5%,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

만은 10%, 200만원 이상 300만

원 미만은 15%,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은 20%, 400만원 

이상은 25%를 감액한다. 이렇게 

해서 연금액을 절반까지 감액 

할 수 있다. 국민연금법 개정으

로 2026년 6월 17일부터는 A값 

내용 

수정 



초과 소득월액이 200만원 미만

이면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을 하지 않는다.  

283 상1~2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생명표에 

따르면 60세 한국인이 80세까지 

살아 있을 확률은 남성은 

68.3%, 여성은 84.9%다.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2024년 

생명표에 따르면 65세 한국인이 

80세까지 살아 있을 확률은 남

성은 72.4%, 여성은 86.8%다. 

내용 

수정 

285 하11~9 

비용은 70세 가입자를 기준으로 

3억원 주택은 36만 7,000원, 5억

원 주택은 73만 4,000원, 9억원 

주택은 170만 2,000원 정도 된

다. 

내용 삭제 삭제 

285 하5~4 

담보주택의 가격과 관계없이 

70세 가입자를 기준으로 7,000

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 

내용 삭제 삭제 

286 표4-15  첨부 33 
표 

수정 

289 상1~3 

1970년 당시 12.7년에 불과했던

60세 남성의 기대여명이 2021년

에는 23.5년으로 2배 가까이 늘

어났다. 같은 기간 60세 이상 여

성의 기대여명도 18.4년에서 

28.8년으로 10년이나 늘어났다. 

1970년 당시 12.7년에 불과했던

60세 남성의 기대여명이 2024

년에는 23.7년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났다. 같은 기간 60세 이상 

여성의 기대여명도 18.4년에서 

28.4년으로 10년이나 늘어났다. 

내용 

수정 

289 상4~5 

2021년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남

성이 80.6세, 여성 이 86.6세다. 

여성이 남성보다 6년은 더 사는 

셈이다. 

2024년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남성이 80.8세, 여성 이 86.6세

다. 여성이 남성보다 5.8년은 더 

사는 셈이다. 

내용 

수정 

290 표4-18  첨부 34 
표 

수정 

291 상1~5 

생활비 수준이 은퇴생활 내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보통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 

활비를 덜 쓰는 것이 일반적이

다. 2021년에 국민연금연구원이 

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 

준비 실태를 조사한 바에 따르

면, 부부기준으로 50대는 노후생

내용 삭제 삭제 



활비로 월 284만원, 60대는 월 

257만원, 70대는 월 200만원, 80

세 이상은 월 204만원이 필요하

다고 답했다. 개인기준으로 는 

50대는 월 180만원, 60대는 월 

158만원, 70대는 121만원, 80세 

이상은 126만원을 예상 했다. 

291 그림4-40  그림 삭제 삭제 

299~300 하단 표 주택연금 담보제공방식과 특징 
첨부33의 주택연금 담보제공방

식 비교와 동일한 표로 대체 

표 대

체 

 

 

 

[첨부] 

 

첨부 1 

[그림 1-2] 100 세 이상 고령 한국인 증가 추이 (단위 : 명) 

 

자료 : 국가데이터처 (주민등록연앙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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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그림 1-3] 남녀 성별 평균수명 

 

자료 : 국가데이터처 (2024 년 생명표) 

 

 

 

첨부3 

[그림1-4] 성별, 연령별 기대여명(1970, 2024년) 

 

자료 : 국가데이터처 (2024년 생명표) 

 



첨부4 

[그림1-6] 한국인 남녀의 유병기간과 기대여명( 2024년) 

 

자료 : 국가데이터처 (2024년 생명표) 

 

 

 

첨부5  

[그림1-7] 65세 이상 고령가구 유형별 구성비 변화 

 

자료 : 국가데이터처 장래가구추계(2022~2052년) 



첨부6 

[그림1-9] 평균초혼연령(2004~2024) 

 

자료 : 국가데이터처 혼인이혼통계(2024년) 

 

 

 

 

첨부7 

[표1-3] 가구주 연령대별 자산 보유 현황 (단위:만원,%) 

 

자료 : 국가데이터처 가계금융복지조사(2025년) 

 

 



첨부8 

[그림1-11]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 및 노년부양비 

 

자료 : 국가데이터처 고령자통계(2025년) 

 

 

 

 

 

첨부9 

[그림1-13] 성별, 연령대별 고령인구 비율  

 

자료 : 국가데이터처 고령자통계(2025년) 

 



첨부10 

[표1-4] 연금 적립금 성장추이 (단위 : 조원) 

 

자료 : 국민연금공단, 금융감독원, 생보사 등 

 

첨부11 

[표1-5] 사적연금 적립금 성장 추이 (단위 : 조원) 

 

자료 : 국민연금공단, 금융감독원, 생보사 등 

 

첨부12 (그림 1-15를 표 1-6으로 대체) 

[표1-6] 경험생명표에 나타난 남녀 평균수명 추이 (단위:세) 

 

자료 : 보험개발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국민연금 470       512       558       622       639       737       834       949       891       1,036     1,213     

사적연금 393       446       500       555       601       655       560       616       663       898       969       

합계 863       958       1,058     1,177     1,240     1,392     1,393     1,565     1,553     1,934     2,181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퇴직연금 107       126       147       168       190       221       256       296       336       382       432       

세제적격 100       109       118       128       135       143       152       160       166       170       179       

세제비적격 185       211       235       258       276       290       153       160       161       346       358       

합계 393       446       500       555       601       655       560       616       663       898       969       

회차 적용시기 남성수명 여성수명 비고

제1회 1988 65.7      75.6      국내 최초 경험생명표 도입

제2회 1993 67.3      77.0      

제3회 1997 70.8      80.5      여성 수명 80세 시대 진입

제4회 2002 72.8      82.3      

제5회 2006 76.4      84.4      

제6회 2009 78.2      85.5      

제7회 2012 80.0      86.3      남성 수명 80세 시대 진입

제8회 2015 81.4      86.7      

제9회 2019 83.5      88.5      

제10회 2024 86.3      90.7      여성 수명 90세 시대 진입



첨부 13  (그림 1-16 을 그림 1-15 로)  

[그림 1-15] 평균수명과 공무원연금의 연금선택 비율 

 

자료 : 공무원연금공단, 국가데이터처 

 

첨부 14  (그림 1-17 을 그림 1-16 로 대체)  

[그림 1-16] 정기예금(1 년)) 금리와 공무원연금의 연금선택 비율 

 



첨부 15 

[그림 2-4] 결혼에 대한 견해 

 

자료 :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2024 년) 

 

 

 

 

첨부 16 

[그림 2-5] 초혼 부부의 맞벌이, 외벌이 추이 

 

자료 : 국가데이터처 신혼부부통계 (각 연도) 

 



첨부 17 

[그림 2-6] 유배우가구 중 맞벌이가 차지하는 비중  

 

자료 : 국가데이터처 지역별 고용조사 (2023 년 하반기) 

 

첨부 18 

[그림 2-7] 막내자녀 연령별 맞벌이 비중  

 

자료 : 국가데이터처 지역별 고용조사 (2023 년 하반기) 



첨부 19 

[그림 2-8] 부부 노령연금 수급자 현황  

 

자료 : 국민연금공단  

 

 

첨부 20 

[표 2-2] 국민연금 가입기간별 소득대체율  

  

자료 : 국민연금공단  

 

 

 

 

 

 

 

 



첨부 21 

[그림 2-9] 혼인지속 기간별 이혼 구성비 (2014 년, 2024 년) 

 

 

 

첨부 22 

[그림 2-10] 분할연금수급자 추이 

 

자료 : 국민연금공단 

 

 

 

 

 

 



첨부 23  

[그림 2-13]노령연금 종류별, 성별 수령현황 

 

자료 : 국민연금공단 

 

 

첨부 24 

[그림 3-7] 고령자의 취업 의사와 취업을 원하는 이유 

 

자료 : 국가데이터처 고령자 통계(2025 년) 

 



첨부 25 

[표 3-12] 성별, 연령별 유병기간 제외 기대여명 (2014~2024)   (단위 년, %, %p) 

ㅣ 

자료 : 국가데이터처 생명표(2024 년) 

 

  



첨부 26 

[표 3-14] 지역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소득과 재산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첨부 27 

[표 3-15] 지역건강보험료 산출 예시 (2026 년 기준)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건강보험료 모의 계산하기) 



첨부 28 

[표 3-16] 성별, 연령별 일반건강검진 항목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첨부 29 

[표 3-18] 본인부담금상한액 기준(2026 년)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첨부 30 

그림 4-18 퇴직연금 수령이 시작된 계좌에서 연금수령 비중  

 

자료 : 고용노동부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43만원 181만원 245만원 404만원 580만원 698만원 1,096만원

그 밖의 경우 90만원 112만원 173만원 326만원 446만원 536만원 843만원



첨부 31 

[그림 4-19]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 개인형 IRP 적립금이 차지하는 비중  

  

자료 : 고용노동부  

 

첨부 32 

[그림 4-20] 주택연금 가입자 현황  

 

자료 : 주택금융공사 



첨부 33 

[표 4-15] 주택연금 담보 제공 방식 비교 

 

자료 : 주택금융공사 

 

  



첨부 34 

[표 4-18] 노후생활비 얼마나 필요한가? (단위: 만원/월) 

 

자료 : 국민연금연구원(2023 년 제 10 차 노후보장패널조사) 


